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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 부드러운 천에 아크릴릭, 잉크 116.9×91.1cm 2025

키다리갤러리 전속 작가로 활동 중인 최형길은 잉크 펜과 연필 
드로잉을 기반으로 아크릴 물감, 수채, 나무, 레진 같은 재료를 
활용한 회화작업과 조각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작가가 만들어낸 
‘미스터 김’이라는 캐릭터는 현대 사회에서 부와 경제적 가치를 
상징하는 수많은 집으로 채워져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집은 개개인을 의미하고, 그런 집이 모여서 만들어진 
미스터 김의 형상은 결국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과 현상을 
보여준다. 그의 대표 시리즈 중 하나인 <Babel>은 인간의 과욕과 
변질된 욕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 순수한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잘못된 욕망으로 자아가 무너진 미스터 김의 
형태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바벨탑’과 유사하다. 세상과 
자기 신체의 경계선을 구분하기 힘들게 된 미스터 김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지금 현재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자기 성찰과 새로운 변화의 순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큰 주제는 
‘행복’이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집이라는 공간의 순수한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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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이 결국 행복이라는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키아프 & 프리즈 하이라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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